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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더 이상 전통의 나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서만 아니라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를 알

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으며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이 인도의 소프트웨어기업과 협력

을 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로 된 정보도 많아 잘 알려져 있을 법도 한데 우리의 이해

수준은 실제 그렇게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발

전과정, 강점과 약점에 관하여 보다 깊게 분석하여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인도의 과학기술체제

인도는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 속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주과학, 국방기술 등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강대국이다. 그러나 약 3백 달러에 불

과한 1인당 국민소득, 높은 인구증가율, 50% 정도의 문자해독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이중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적인 과학기술체제에서 뿌리깊

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국가혁신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크게 정부, 대학, 산업계

로 그 구성요소를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계의 연구개발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정부 및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6- 97년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보

면 인도의 총연구개발투자는 834억 루피로써 이는 GNP의 0.66%에 해당하며 국민 1인

당 연구개발비로 환산하면 2.48달러에 해당된다. 이 중 중앙정부가 63.3%, 주 정부가

8.7%, 공기업이 6.4%, 그리고 민간기업이 21.6%를 부담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부문이 80%, 민간부문이 20%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연구소로는 민간기업연구소 1,111개, 공공기업연구소 166개, 정부연구소 200개가 있

다. 산업계의 총연구개발투자는 233억 3,000만 루피로 매출액의 0.49% 수준이다. 인도

에서 과학기술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996년 현재 약 335만 명이다. 인도에는

인구 천명 당 6.91명의 과학기술자(T echnician 포함)가 있지만 약 0.25명만이 고용된



상태에 있다. 교육기관을 보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210개이며 전문대학

(College)의 수는 9,703개이다. 이들 교육기관으로부터 매년 약 23만명 정도의 과학기술

인력이 배출된다. 1996- 97년 동안 인도에서 등록된 특허 수는 총 907개로 이 가운데

인도 국민에 의한 것은 293개이다.

2. IT 산업의 규모

1986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정보통신산업은 높

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분야로 전략적 산업이다. 인도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규모를 보면 1988- 89 회계연도에

약 56억 루피(4,000만 달러)였던 것이 1998- 99 회계연도에 2,500억 루피(60억 달러)나

되었다. 수출도 매우 인상적이다. 2000년 10월 16일의 Hindustan T imes 신문에 따르

면, 1998- 99년 동안 인도는 세계 91개국에 109억 4,000만 루피(26억 5천만 달러)의 소

프트웨어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1987- 88년의 수출액은 겨우 3억 4,000만 루피였다. IT

부분은 1990- 91년도에 GDP의 0.3%를 차지하였는데 1999년에는 1.5%를 차지할 정도

로 성장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과는 달리 하드웨어산업은 낮은 성장률 및 낮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인도 하드웨어산업은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쇠

퇴하게 되었다. <표 1>을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산업은 정

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인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산업의 규모 비교

자료: Indian IT Software & Services Directory (1999- 2000),
NASSCOM

연도
소프트웨어 (백만 루피) 하드웨어 (백만 루피)

국내시장 수출 합계 국내시장 수출 합계

1994- 95 10,700 15,350 26,050 18,300 5,500 23,800

1995- 96 16,700 25,200 41,900 35,600 1,200 36,800

1996- 97 24,100 39,000 63,100 37,800 10,300 48,100

1997- 98 35,100 65,300 100,400 44,970 7,430 52,400

1998- 99 49,500 109,400 158,900 42,350 155 42,505



3.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정

가. 방갈로의 초기 조건

인도 IT 의 수도로, 인도의 Silicon Valley로 알려진 방갈로(Bangalore)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 탄생하게 된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그 초기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방갈로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이 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들과

그 연구개발조직 산하에 많은 하이텍 산업조직 단위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industan Machine T ools, Bharat Electrical Limited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 내의 이런 산업조직들은 방갈로시 주변의 중소기업들, 특히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여 납품 등 사업 기회

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우수한 교육기관들은 수준 높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오래 전에 방갈로에 설립되어 있던 인도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 IISc)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세계적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과학원 내의 학과 및 전공분야들은 방갈로 주변에서 출현한 하

이테크산업 및 점증하는 높은 수준의 인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방갈로의 산업들은 Chennai 인도공과대학원(Indian Institute of T echnology : IIT )

및 Mumbai 인도공과대학원의 혜택도 많이 보았다.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우 숙련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공과대학원이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런 인력 풀은 방갈로에 위치한

인도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 IIM )에 의해 한층 더 보강되었다. 인

도경영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인도 명문 공과대학 혹은 대학원 출신이

었으며 이들이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었다. 방갈로의 인도경영대학원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재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새롭게 노동시

장에 진입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경영능력을 보완시켜 주는 역할도 하였다.

나. 제1세대 기술기업가의 등장

방갈로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에 의해 유지되는 첨단 산

업들을 보완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바로 기존 직장을 떠

나 자신들을 고용했던 기업(공공 연구소)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컨설턴트로 활약한 사

외기업가(extrapreneur )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 기업가들은 기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기존 조직의 수요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자신들



의 기업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런 제1세대 기업가들의 상당수는 사무직을 선호

했으며, 방갈로 지역에 있는 하이테크산업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컨설턴트들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방갈로 지역에 있는 하이

테크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핵심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핵심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능력이 방갈로의 산업 계

획에 잘 들어맞게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은 두 방향으로 흘렀다. 하나는 소

프트웨어 관련 능력의 빠른 확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의존도가 점차로 감소하면

서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여타 산업에서처럼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핵심능력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주변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기업들의 대

부분은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데이터 입력, 테스팅, 그리고 디버깅과

같은 저급기술활동에 종사하였다. 저급기술관련 소프트웨어기업들은 처음에 방갈로에

있었지만 곧 빠르게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없는 공공부문의 하이테크 단

위들은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이미 태동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산업

도 지역적 수요 기반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전술하였듯이 소프트웨어산업

은 인도에서 가장 재주 있고 숙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동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이들을 통해서 인도 소프트

웨어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산업이 확장될 수 있었

다.

라. 저급기술 위주의 성장

인도정부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한 통신시설 구축 프로그램은 원시적이었던 인도의

통신시스템에 엄청난 개선을 가져왔다. 이를 통하여 해외와 인도의 통신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자원이 미국으로부터 쉽게 접근될 수 있었다. 통

신 인프라야말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수출한 제품 및 서비스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저급기술

분야에서였다. 이런 분야에서는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저급기술 분야에서 비즈니스 규모는 매우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지식

집약적인 수준 높은 기술에 의해 시작되었던 산업이 수준 낮은 기술과 저임금이 지배



하는 산업으로 변모했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제품/ 서비스별로 가치사슬 피라미드를 그려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제일 위 부분에는 제품 사업(product business )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개발하

는데 핵심적 지식 및 전문성, 다양한 기술 및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개발 및 마케팅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분야이다. 이에 비해 전문용역 서비스나 프

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며 수반된 위험이 훨씬 낮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런 전문용역 서비스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팩키지 개발, IT 컨설팅, 연구

개발 등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 1>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사슬 피라미드

Body Shopping

Maintenance, Migration

Reengineering

Year 2000

Application Development

System Integration

Strategic Consulting

Products

자료: Business Standard, T he Smart Investor , 10th April 2000.

<표 2>는 소프트웨어 수출 및 내수시장의 매출 분야를 표시한 것이다. 앞의 부가가

치 사슬 피라미드와 관련하여 표를 보면 수출의 4/ 5 이상이 프로젝트와 전문용역 서비

스(professional service)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업들

이 해외에서 마케팅하는 방법은 주로 최종사용자(end- user )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

법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기업들은 body - shopping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로, 즉 서구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싼 인력을 수출하고 있다. 즉

인도의 기업들이 주로 저급기술의 낮은 부가가치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 구분 (1998- 99년)

자료: Indian IT Software & Services Directory, NASSCOM
(1999- 2000)

소프트웨어 활동

국내 시장 수출 시장

백만

루피
비율

백만

루피
비율

프로젝트 14,100 28.5% 39,950 36.50%

전문 용역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2,500 5.0% 48,300 44.15%

제품 및 팩키지
(Product s & Package) 23,900 48.5% 8,650 7.90%

훈련
(T raining) 2,300 4.5% 1,880 1.72%

지원 및 유지보수
(Support & Maintenance) 2,000 4.0% 4,650 4.25%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IT Enabled Services ) 4,700 9.5% 5,970 5.48%

전체 49,500 100% 1,09,400 100%

마. 주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소프트웨어 관련 저급기술 일자리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켰다. 방갈로가 속한

Karnataka주 정부는 기술교육(T echnical education )을 민간화한 첫 번째 주 정부였다.

이 정책은 민간의 관리 아래 있는 많은 기술학원(T echnical institution )의 설립으로 이

어졌다. 이들 학원들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저급기술의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여 컴퓨

터와 함께 다른 기술들을 교육하였다. 이런 연유로 해서 방갈로는 인도에서 소프트웨

어 붐이 일어날 때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방갈로의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Hyderabad가 수도인

Andhra Pradesh 주와 Chennai가 수도인 T amilnadu 주는 방갈로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수준에서 민간분야에서 소프트웨

어인력을 훈련시키는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인프라, 사무실 공간, 자금 대여 등을 제공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많은 주들이 인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

들을 자신들의 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주 정부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파크(Softw are T echnology Parks ;

ST P)를 만들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산업이 유망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게 됨



에 따라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자국(Department of

Electronics : DoE )1)은 개별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설비, 특히 통신시설에 투자할 수 없

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방법은 정부

가 기본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소프트웨어 테크노파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인도 내에서

희소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정부가 소프트웨어 파크를 세 곳에 설립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방식들이 동원되었는데, 예를 들어 1991년, 정부는 여러 정책

들을 자유화했고 인도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단순하게 했다.

처음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도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소프트웨어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IT 법 80

HEE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었다. 정부는 또한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업자들이

250%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이런 소프트웨어 파크 정책은 80년대 후반 이래,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촉

진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 소프트웨어기업들의 특징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및 기업들의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비교우위라는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낮은 노동원가의 이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해외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해외기업의 대

리자(agency )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의

수출액과 매출규모 사이에는 0.99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웨어기업들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높은 수출의존도를

알 수 있다.

제품 측면에서 보면 인도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아래 부분, 또는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운영되

고 있다. 이런 저급기술 우위의 생존방식은 새로운 기업이 매우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거의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액별로 보면 매우

소수의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액이 작은 기업들이 매우 많은 형태의

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로 매출을 올리는 소수의 기업들은 역사도 오

래된 구조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의 평균 나이는 약8년으로 대략

1) 현재는 정보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T echnology : w ww .mit .gov .in)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

갔다.



84%의 기업들이 80년대 이래 새로 소프트웨어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 해부도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하여 그 주체들을 그려보면 <

그림 2>와 같다. 투입 요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인력 및 통신 인프라가 주요한

투입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PC, 사무실 집기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요 요인을 보면 해외수요와 국내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해외수요가 더 중요하며, 국내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수요는 침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원산업을 보면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제일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최근 재외인도인들의 네트워크 및 벤처캐피탈기업 등이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이 국제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외인도인

들은 소프트웨어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연구소나 하드웨어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인도 전체적으로는 주로 저부가가

치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 해부도

S/ W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재외인도인

다국적기업

인력

고등

공공

국내 고객: 타

산업, 공공부문

해외

통신

설비

민간

벤처캐피탈
기업

H/ W 기업

중앙정부 및 주 정부

소프트웨어

파크

중앙정부 및 주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체는 크게 인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

소프트웨어 파크 등을 들 수 있다. 매우 소수의 대기업과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구조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

웨어 파크는 대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 처음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인도

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인도를 역외 소프트웨어 개

발 기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 각 주체간의 경쟁 관계는 해외 고객들을 주로

상대로 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경쟁은 완전경쟁시

장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입이 쉬운 저부가가치 활동에 집중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가.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요인

인도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미 1999- 2000년 소프트

웨어 수출은 4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8년까지 1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가 앞으로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인도 IT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

도는 고급 기술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들은 영어에도 능숙하고

수리적 능력이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수십만의 과학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있는 한 인도가 가진 저원가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역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둘째, 방갈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주체들이 집적되어 있었다는 초기 조건이 소

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방갈로에는 뛰어난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당시 정책에 의하여 이들 공공부문 연구소에서의 산업

단위 조직이 운영되었다. 이런 초기조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하이테크기업

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소프트웨어기업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초기에 발생한

것은 상당 부분 자연발생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즉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추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후에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소프트웨어 파크 정책을 위시하여 각종 유인 정

책을 추진했다. 인도정부는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

등의 정책보다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금융혜택, 고속통신망의 제공



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였다. 심지어는 인도 특유의 행정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원스톱

창구를 만들면서 해결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이 기존 조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넷째, 인도인들의 세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재외인도인들을 매개

로 한 마케팅 및 기업간 전략적 제휴, 벤처캐피탈자금의 공급 등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 밸리 지역에 위치한 인도인들

은 인도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수출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벤처 자본이 인도로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간자 혹은 직접투자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나. 인도 IT 산업의 약점

첫째, 무엇보다도 국내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국내 IT 수요가 매우 취약하다

는 점이다.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이는 기술경쟁력 향상, 시장확보 등에 있어서 불리

하게 작용할 것이고 결국은 IT 산업 자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분야가 너무 약하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기술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오히려 하드웨어 분야는 축소되는 듯한 모양을 보이

고 있다. 하드웨어 분야는 사실 정부가 너무 소프트웨어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 치우쳤

기 때문에 무시되어온 감이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전체 IT 산업에서 하드웨어의 비중

은 감소되어 왔다. 결국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편향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하드웨어 개

발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약점이다. 지식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향된 불완전한 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둘째, 인력의 질적 수준 및 공급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가 충분한 양의 IT 인력을 배

출하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2000년 9월 3일자의

Hindustan T imes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만명의 석사와 800명의 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출하지만 인도는 300명의 석사와 25명의 박사만을 배출할 뿐이다. 인

도가 IT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과학적 연구를 많이 수행하

여야 고부가가치의 활동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

다2) . 게다가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인도를 탈출하고 있다. 이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인도 국내 IT 산업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

다.

2) 인도정부는 IT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고 인도의 인력들이 하급의 디자인, 코딩, 유지보수작업을 주

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IT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위급 T ask Force 조직을 만들었다.



셋째, 취약한 인프라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용가능한 전체 대역폭은 초

당 350 Mb이다. 하지만 중국은 40 Gb의 사용가능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

도에 비해 100배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200 Gb이다. 인도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초

당 500 Mb로, 2002년까지는 4 Gb로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ISP업체들이 초당 12 Gb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미국내 많은 대학에서 운영중인

Internet - 2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책상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초당 10 Mb로

접속할 수 있는데 반해, 인도의 ISP 업체들은 초당 12- 25 Mb를 수천의 고객에게 할당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내부 투자자원을 고려할 때 국제적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해외투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국제적 수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가 그러

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능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지 모른다.

넷째,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의 경우 전술하였듯

이 저원가에 의지하여 저부가가치사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저부가가치사슬 활

동에 의지한 성장도 성장임에는 틀림이 없고 고부가가치 활동에도 결국은 확산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집중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마치 하드웨어

산업이 거의 쇠퇴한 것처럼 고부가가치사슬 활동에는 너무 취약하다. 그럼에도 인도에

서 체계적으로 IT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물리적 인프라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이다.

다. 토론 및 시사점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그 수출액을 보면 엄청난 성공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이

런 성공이 실제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갈로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

도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한 정책들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인도의

IT 산업은 초기에는 정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성장하였다. 한참

지난 후에야 인도정부는 IT 정책을 구상했고 동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금융 및 다른 인센

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은 고급

교육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회를 보았고 그 기회에 과감히

도전했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은 오히려 이런 소수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인도가 이미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뒤에 나온 것이다.



결국 인도 소프트웨어 성공의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예는 한국의 동대문시장 및 실리콘밸리의 예(Saxenian, 1994, 1999)

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체가 아니라 지식생산, 지식유통, 지

식활용의 관점에서 보아 관련 주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지 또 주체들의 행동이 다른 주체들에게 얼마나 상호 이익을 주는지의 관점에서 보아

야 할 것이다(Yim , 1998).

현재 인도의 IT 산업은 많은 하드웨어분야의 취약성, 국내 IT 산업의 수요 부족, 고급

부가가치활동의 부재, 기술력 향상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서는 성공했지만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은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부가가치사슬 중 낮은 부분에 진입하였다. 가치 피라미드

개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매출이 저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는 인도가 어느 정도 숙련된 IT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시장

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고급 기술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인도 국내

IT 산업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내 다른 산업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거나 자동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인도 국내시장에서 IT 산업의 수요가 급속도

로 증가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아무리 좋은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수요기반이 없는 인도 IT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도 사례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혁신 클러스터를 형

성할만한 어떤 초기 조건이 존재한 상태에서 정부의 특정 정책이 혁신 클러스터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물론 인도정부의 정책이 계속 성공적일지 한계

는 없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산업클러스

터는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의 산업집중 분

야가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약점으로 보이지만, 다른 점에서 보면 현재 인도가 가진

조건과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도 사례는 혁신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게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지방에 테크노 파크, RRC 등 혁

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

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를 보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설립되는 기업 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볼 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기보다

는 지역의 초기 혁신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원만을 투입하려 했기 때문에 그

런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대덕연구단지는 물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 혁신 클러스터들의 경우 초기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냉철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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